
 

 

 

원고작업을 마무리하고…. 

 

이 책을 처음 보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아주 오래전에 본 분들도 있을 것이다. 이 책은 

2002년도 1.0버전을 시작으로 1.5버전, 그리고 2.0버전을 거쳐 현재 이 책의 3.0버전을 출

시하게 되었다.  새로운 버전이 나올 때 마다 책의 분량도 많이 바뀌었지만 책 내용 또한 

매번 약80%는 바뀌게 된다. 새로운 버전을 집필할 때마다 약 8개월에서 10개월 이라는 기

간이 소요된다. 이 기간동안은 원고작업 이외에 아무런 일도 못할뿐아니라 잠을 거의 자지 

못한다. 최상의 집중력이 필요하기 때문이지만 극도의 스테레스에 시달리는 시기이기도하다. 

쉽게 2~3페이지를 써내려갈때도 있지만 한문장의 정확한 표현을 위하여 모든 배포판들의 

테스트를 해야하기도 한다. 하나의 테스트는 몇일동안 꼬박했는데 원고는 고작 1~2문장에 

거치는 경우도 허다했다. 새로운 버전으로 원고작업을 했는데 다시 새로운 버전이 나와서 

또다시 원고작업을 새로해야하는 경우가 가장 힘든 경우이다. 심지어는 한 파트의 원고작업

을 3번씩이나 새로했던 적도 있다. IT서적의 작가들에게있어 가장 힘든점이라고 한다면 아

마도 자주 출시되는 SW버전 때문에 매번 새로 작업해야하는 것이 아닐까한다. 그리고 마음

에 들지않는 원고를 다시 몇번이고 재작업해서 마음에 들때까지 다시 작업했던 적이 한두번

이 아니었다.  원고작업을 하다가 11일씩이나 병원에 입원해야 했을 적에는 과로사의 위험

을 안고 이런 작업을 굳이 해야하는가에 대한 회의감으로 정말 괴로웠었다.  

 

필자는 이 책의 3.0원고작업을 시작하면서 부터 당시 한참 판매하고 있었던 2.0버전을 지금

까지 팔지 않고 있었다. 재고도 많이 있었고 아까우니 모두 팔자고하는 동료들도 있었다. 

하지만 2.0을 사신 독자분들이 몇 달뒤에 새버전의 3.0책이 새로나온 것을 안다면 그것은 

지금껏 필자를 믿고 책을 구입해준 독자들에 대한 기본적인 도의라고 생각했다. 그럴 수는 

없었다.  조금의 금전적인 손실을 감수하면 독자들에 대한 신뢰를 지킬 수 있었기 때문이었

다.  

 

필자의 좌우명이기도 하다.  10년후에도 후회하지 않을 생각하고 행동하고 판단하는 것이 

필자의 인생관이기도 하다.  이 생각은 21살, 누구나 그러하듯이 염세주의에 빠져 방황하던 

필자를 구해준 필자의 변함없는 좌우명이었다. 이 좌우명을 새긴후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살

고자 노력하고 있다.  

 

2001년 창업이후 지금까지 강산이 변할 정도의 시간이 지났지만 필자는 그때나 지금이나 

최선을 다해 나자신을 대하고 있다. 또한 독자들에게도 솔직하고 진솔하게 대하고자 노력하

고 있다. 필자의 노력이 부족했을지 모른다.  필자의 수고가 여러분들께 도움되지 않았을지 

모른다.  필자의 의도가 여러분들께 전달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필자의 원고가 여러분들

에게 설득력을 가지지 못할 수도 있다. 필자가 아직 부족한 탓이다. 그래서 노력하는 필자

가 되고자 한다. 10년뒤에도 결코 부끄럽지 않도록 지금 최선을 다하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필자가 되기를 원한다.  

 



 

 

부족한 사람이 또하나의 부족한 원고작업을 마무리 했다. 그리고 부족한 원고로 만든 이 책

을 책값이라는 명목의 돈을 받고 여러분들에게 보낸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지불한 책값 

이상의 것을 얻을 권리가 있다.  

 

모든 독자들이 책값 이상의 것을 얻기위해 책을 구입한다. 많은 독자들이 이 책을 볼 것인

데 그 가운데 단 한명이라도 지불한 돈이 아깞다고 느낀다면 필자는 실패한 것이다. 그래서 

필자는 두렵다. 몇번의 원고작업을 다시하곤 하였지만 아직도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 책을 보고 어떻게 느낄까하는 것 때문이다. 그리고 이책을 보고 무엇을 배우

게 될 것인가를 생각했기 때문이다. 책값보다 몇백배는 값어치있는 원고를 쓰고 싶었다라고

하면 필자의 지나친 과욕일까? 아닐 것이다.  책을 집필하는 모든 자자들에게는 그런 욕심

이 있다.  경중의 차이는 있겠으나 필자 또한 그런 욕심은 많은 편이다. 그런 욕심을 채우

고자 노력하였고 지금도 노력하고 있다.  필자에게 또한가지 두려운 것이 있다면 노력한다

고 하였으나 그 노력이 훗날 부족했다고 느끼는 것이다. 그래서 훗날 후회하지 않기 위하여 

어제도 오늘도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필자의 노력이 부족했다고 생각한다면 언제든 필자에게 얘기해 주면 좋겠다. 필자와 마찬가

지로 필자의 개인 메일주소(sspark09@gmail.com)도 독자여러분들께 최선을 다할 것이다. 

다만 책에 대한 기술적인 문의는 리눅스포털(www.linux.co.kr)의 책 게시판을 이용해주기 

바란다. 약 11년전(1998년도) 필자의 첫번째 리눅스책을 구입했던 독자분들이 있다면 한번 

연락주면 좋겠다. 리눅스서버밖에 모른채 그저 무명작가였던 필자에게 힘과 용기가 되어준 

그때의 독자분들에께 고맙다는 인사정도는 해야 사람의 도리가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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